■ 학습방법과 순서

1. 보조사 '요' 
다른 것은 몰라도 보조사 '요' 하나만 알아도 높임 표현을 시작할 수 있다.
보조사는 의미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조사 요는 높임을 의미한다.
그리고 ‘요’를 붙이는 경우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높이는 표현이다.
오늘 너무 추워. → 오늘 너무 추워요. (우+어요)
가을이 좋아. → 가을이 좋아요. (아요)
나는 괜찮아. → 저는 괜찮아요. (아요)
머리가 아파. → 머리가 아파요. (아요)
(나) 갈 게. → (저) 갈 게요.

보통은 문장 끝 종결어미 뒤에 붙는데 문장 중간에 오는 경우도 있다.
저는요 매일요 한국어를요 공부해요.


2. 높임을 표현하는 특수 어휘
높임을 표현하는 특수 어휘와 이에 대응하는 예사표현은 30~40여개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.
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기본적인 표현들이므로 한꺼번에 학습하길 바란다.

동사/형용사를 학습할 때는 활용유형을 함께 숙지해야 한다.
높임 특수어휘 동사/형용사는 대부분 규칙활용이다.
주다 vs 드리다
있다 vs 계시다
집 → 댁

대명사의 경우 실제 대화에서 줄임표현을 많이 사용하므로 반드시 원래 표현과 줄임 표현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.
나 → 저
나의(줄임: 내) → 저의(줄임: 제)
나를(줄임: 날) → 저를(줄임: 절)

3. 선어말어미 '시'

물 좀 줘. (주+어) → 물 좀 주세요. (주+시+어+요) 
'시'는 높임을 표현하는 선어말어미이다.
그래서 특수어휘를 제외한 모든 일반 동사나 형용사에 선어말어미 '시'를 넣으면 높임표현이 된다.
오다 vs 오시다
가다 vs 가시다
공부하다 vs 공부하시다.

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받침이 있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는 '-으시'를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.
'-시', '-으시'를 넣는다고 표현했지만 활용하는 것이다.
용언의 활용표를 보면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길 바란다.
잡다 vs 잡으시다
집다 vs 집으시다
놓다 vs 놓으시다
줍다 vs 주으시다 (ㅂ불규칙)
먹다 vs 먹으시다

높임을 표현하는 몇몇 특수어휘에 '시'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여기서 '-시'는 단어의 일부로 ‘시’까지가 어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.
먹다 vs 드시다
자다 vs 주무시다

선어말어미 '시'는 다른 어미와 합쳐져서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.
이제부터는 합쳐진 형태를 보고 어떤 문법요소가 포함되었는지 분해할 수 있길 바란다.
각 부분을 이해하고 분해할 수 있다면 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.
이런 노력은 당장은 불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단단한 기초가 될 것이다.
아빠 오셨어 = 오+시+었+어
아빠가 내 손을 잡으셨어 = 잡+으시+었+어
여기로 오세요. 세요 = 셔요 → 시+어+요

4. 주격조사 '께서, 부사격 조사 께'
주격조사 ‘께서’는 주어를 높여주는 표현이다.
그리고 부사격 조사 ‘께’는 객체(목적어나 부사어가 표현하는 대상)를 높인다.

부모님께서 저를 잘 키워 주셨어요. (엄마아빠가 나를 잘 키워 줬지.)
부모님께 갖다 드려. (엄마아빠한테 갖다 줘.)
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. (선생님이 나 불렀어.)
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. (선생님한테 말했어.)

5. 종결어미 'ㅂ니다/습니다, 아요/어요, 세요.'
높임을 표현하는 종결 어미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. 
그런데 일단 위 세 가지만 익혀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.
보조사 ‘요’만 기억해도 

6. 접미사 '님'
'높임'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
선생님, 손님, 부모님, 도련님, 하느님
사장님, 부처님, 예수님
달님, 해님

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, 의존명사 ○○ 님 

사모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 '임'
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. (현충원 입구)
임은 갔습니다. 아아, 사랑하는 나의 임은 갔습니다. 
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을 슬퍼하며 한용운 시인이 지은 시
임을 위한 행진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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